
제1회청소년특별회의참가자에게보내는서신 519

안녕하십니까?

지난 27일, 참 반갑고 즐거웠습니다.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 좀 했

겠지요? 

정성스럽게 써 준 편지 한 통 한 통 잘 읽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이 얼마나 다양

하고 폭넓게 생각하는지 새삼 놀랐습니다. 우리나라 청소년이 왜 세계 최고의 평

가를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. 

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를 걱정하는 속 깊은 마음은 더욱 견해

보 습니다.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나 소외지역에 해

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견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. 

정말 힘이 납니다. 편지 속에 담긴 소망이 이뤄지도록 통령도 열심히 노력하

겠습니다. 이번에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상정된 의제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

해 보겠습니다. 

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미래에 해 기 가 큽니다. 큰 용기를 가지고

도전하십시오. 여러분은 한민국의 희망이고, 나아가 인류의 희망입니다. 선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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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 의 흐름입니다.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

생하는 길입니다. 반드시 해내야 하고,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우리 다

같이 힘과 뜻을 모아서 전국이 고루 잘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

갑시다. 

오늘 개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, 여러분의 건강과 이 지역의 큰 발전을 기

원합니다. 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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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포부를 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

2005년에도 알찬 계획과 실천으로 더욱 뜻깊은 한 해 되기를 기원하며, 새해

복 많이 받으십시오.

520


